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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생, 10월 학교생활 체크 포인트
꿀 같은 휴식 뒤 도움닫기!

 잡 페스티벌 중1을 대상으로 

직업과 관련한 체험 부스를 학생

들이 직접 운영하는 축제를 연다. 

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

계를 맛보고 깊게 탐구할 수 있다.  
 

 학급 특색 활동 교과별로 담당 

교사의 주도하에 교과서에서 벗

어나 흥미 위주의 학습을 경험할 

수 있다. <수학> 교과에서 일상의 

도구를 활용해 각의 크기를 재고 

또 <영어>교과에선 주사위를 굴려 

단어를 확인하기나 단어 카드 빨

리 짚기와 같은 게임형 수업으로 

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.
 

 교과 융합 주제별 체험학습 지

필고사를 끝낸 뒤 진행된다. 주로 

‘체육+예술’이 융합된 체험학습

이다. 서울 인사동 쌈짓길에서 전

통 수공예품을 감상하고 특정 장

소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런닝맨 

대결을 하는 식이다. 학년별로 테

마 활동도 다양하다.

 고교 진학 상담 중3에게 10월

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분수령

이 되는 시기다. 자신이 가고 싶

은 학교 유형을 결정하고 지금까

지의 학습 상황을 분석해 최선의 

선택을 해야 할 때다. 담임 교사와 

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 3 ~4개

를 선정한다.  
 

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지역마

다 다르지만, 10월부터 12월까지 

거주지 관내 고등학교에선 중3을 

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을 위한 설

명회를 개최한다. 주로 해당 고등

학교에서 열리지만, 중학교로 찾

아가는 설명회도 느는 추세다. 
 

 학부모 상담 고교 입학 상담 

주간에서 실시한 학생 상담 자료

를 바탕으로 학부모 상담이 진행

된다. 이때 후기고 원서 초안을 작

성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녀가 

가고 싶은 학교를 결정해 구체적

으로 상담해야 한다.

 애플데이 10월 24일은 애플데

이다. 몇 해 전 ‘학교폭력 대책 국

민협의회’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

체가 학생과 교사, 학부모 등을 대

상으로 화해와 용서의 운동을 벌

이자는 취지로 만든  날이다.  

 독서표현한마당 10월엔 학교 

단위로 다양한 독후감 대회가 열

린다.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는 달

인 만큼 ‘한글사랑글짓기대회’ 나 

‘한글 관련 독후감 대회’ ‘법과 시

민을 주제로 한 독후감 대회’ 등 

역사 또는 한글은 주제로 한 대회

가 많이 열린다. 
 

 인권 글짓기 대회 인권의 날은 

12월 10일이지만, 상당수 중학교

에선 10월에 인권 관련 교육을 진

행하고 관련 글짓기 대회를 연다. 

인권이란 거창한 게 아니다. 친구

에 대한 배려, 따돌림 없는 학교, 

학생을 존중하는 교사가 주제가 

될 수 있으니 참고하라. 

 체육대회 상당수 중학교에선 

이 시기에 ‘미니올림픽’ ‘스포츠 한

마당’ ‘스포츠 엑스포’ 등의 제목으

로 체육대회를 연다. 체육수업 중 

계주 대표 주자를 미리 선발하고 

학급대항 예선대회가 치러지므로 

될 수 있는 대로 결석은 하지 않는 

게 좋다.  
 

 시 낭송 대회 학교마다 차이가 

있지만 <국어> 수업의 연장선상

으로 시 낭송 대회를 열기도 한다.  

감성을 키우고 아름다운 시어를 

통해 문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

는다.  
 

 교육과정 발표회 학년이나 학

급별 교육과정과 우수 수업 사례

를 발표하고 전시하는 행사다. 주

로 자유학기제나 학년제를 경험

한 1학년이 수업 중 완성한 작품을 

교내에 전시하는 경우가 많다. 학

기말을 앞두고 배움을 확인할 수 

있는 좋은 기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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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고 숨 가쁘게 

달려온 9월이 지났다. 10월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꿀 같은 휴식과 즐거움을 만끽할 

때! 학교 현장에선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산하는 다양한 축제의 장이 마련되며  

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중3들을 위한 고등학교 설명회와 상담을 계획 중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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